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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bout the psychophysiology and 
psychopathology of Korean Medicine.
Methods: The concepts and functions of spirit (神), soul (魂魄), five spirits (五神), and seven emotions 
(七情) occurring in the Huangdineijing have been interpret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ought 
and emotion considered.
Results and Conclusions: (1) Spirit (神) refers to the source and discipline of vital activity and mental 
activity. (2) With soul (魂魄), ethereal soul (魂) manifests itself as the mental process, and corporeal 
soul (魄) as the physical sensory interaction, such as the nervous system. (3) In the five spirits, ethereal 
soul (魂) is the recognition process of drawing out memories. Spirit (神) is the process of creative 
thought. Cognition (意) is the ability to recognize and integrate information. Corporeal soul (魄) is the 
process of selecting what is important and choosing it. Will (志) is the process of storing memories. 
Ethereal soul (魂) and corporeal soul (魄) of the five spirits (五神) and soul (魂魄) use the same char-
acters, but the meaning differs. Also, spirit (神) and the spirit (神) in five spirits (五神) are the same 
character, but, because the meaning is different, they need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ontext. 
(4) Heart (心),·Cognition (意),·Will (志),·Thought (思),·Consideration (慮), and·Wisdom(智) are all cog-
nitive processes, like perception, recognition, and thinking. (5) Psychopathology is when excessive 
emotion affects the five viscera, harming the Energy (氣) and Blood (血) and eventually affecting the 
five spirits, which causes problems in thinking. Therefore, for healthy mental functioning, not only 
must the emotions be regulated so that they do not become excessive, but the five viscera also need 
to be kept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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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되어 생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둘은 상호의존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한의

학의 정신 생리와 병리에는 심신일여(心身一如)와 형신합일

(形神合一)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1). 한의학에서는 물질적

인 육체와 대비되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신(神)이라 하였고, 

기능에 따라 신명(神明), 신기(神氣), 정신(精神) 등으로 구

분하고 있다2). 이 가운데 정신은 지각, 사고, 기억, 감정이 

일어나는 의식의 흐름3)으로서 이를 통해 개념을 형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효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한다4). 이러

한 정신기능에 대해 황제내경(黃帝內經)5)에서는 심(心)ㆍ의

(意)ㆍ지(志)ㆍ사(思)ㆍ여(慮)ㆍ지(智)의 인지과정과 혼(魂)ㆍ

신(神)ㆍ의(意)ㆍ백(魄)ㆍ지(志)의 오신(五神), 그리고 희(喜)ㆍ

노(怒)ㆍ우(憂)ㆍ사(思)ㆍ비(悲)ㆍ공(恐)ㆍ경(驚)의 칠정(七

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의학의 정신에 대해서는 신(神)에 대한 연구2), 정신과 

육체에 대한 연구5), 혼백(魂魄) 연구6-8), 오신(五神) 연구9-12),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에 대한 연구13), 칠정(七情) 연구14-16) 

등 신의 개념과 정신 작용의 구분,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정(精)ㆍ신(神)ㆍ혼(魂)ㆍ백(魄)에서의 혼ㆍ백과 

오신에서의 혼ㆍ백, 신령스럽거나 정신적인 것을 총칭하는 

신(神)과 오신의 신, 인지과정의 의(意)ㆍ지(志)와 오신에서

의 의ㆍ지는 같은 한자(漢字)가 사용되지만 의미하는 내용

은 달라 개념이 혼용되기도 하고, 해석도 다양하여 이해하

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또 과도한 감정 변화가 오장에 영향

을 미치는 칠정상(七情傷)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는 하나

의 감정을 하나의 장(臟)에 배속하고 있어 두 개 이상의 장

에 나타나고 있는 병리적 문제가 간과되기도 하고, 감정이 

사고(思考) 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신 장애를 유발하는 기전

이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기도 하다.

이는 정신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 작용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통해 유추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전(原典)에 

나타난 고문(古文)의 표현이 간결하고 함축적이기 때문이기

도 하다2). 이러한 난제 속에서도 한의학에 기반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 작용을 설명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이 

중요하고, 정신적 문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적 문

제가 정신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임

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영추ㆍ본신(靈樞ㆍ本神)≫을 

중심으로 황제내경에 나타난 정신 개념인 신, 혼백, 오신,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 중 동자이

의어(同字異義語)인 신과 혼ㆍ백, 의ㆍ지 등 각각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과도한 감정이 기의 변화나 오장에 미

치는 영향과 감정이 사고 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신 장애를 

유발하는 기전에 대해 살펴보았고, 현대의학의 정신 개념을 

적용하여 한의 정신 생리와 병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II. 본론

1. 신(神)

한의학에서 신은 광의로는 육체와 정신을 총괄하는 모든 

생명활동 또는 이를 발현시키는 주체를 나타내고, 협의로는 

사유ㆍ의식ㆍ지각ㆍ정서 등 정신활동과 감각ㆍ운동 등 신

체활동을 나타내고 있어 인간의 생명을 통수하는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1,2). 

황제내경에서 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이란 글자가 포함된 용어는 신명(神明), 신기(神氣), 정신

(精神), 신기(神機), 신령(神靈), 귀신(鬼神) 등으로 신의 의미

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먼저 신은 “음양불측위지신(陰陽不測謂之神 ≪素問ㆍ天

元紀大論≫)17,18)”에서는 자연규율을 의미하고, “양정상박

위지신(兩精相搏謂之神 ≪靈樞ㆍ本神≫)17,19)”에서는 생명

활동을 의미하며, “신무영어중물자, 정지관병인(神無營於衆

物者, 靜志觀病人 ≪素問ㆍ侵害≫)17,18)”에서는 정신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경에서는 정기(正氣), 혈기(血

氣), 수곡정기(水穀精氣), 경기(經氣) 등을 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명(神明)은 “천지지동정, 신명위지강기(天地之動靜, 神

明爲之綱紀 ≪素問ㆍ陰陽應象大論≫)17,18)”에서는 사물운

동변화의 동력을 의미하고, “심자, 군주지관, 신명출언(心

者, 君主之官, 神明出焉 ≪素問ㆍ靈蘭秘傳論≫)17,18)”에서

는 정신활동을 의미하며, “시고성인전정신, 복천기, 이통신

명(是故聖人傳精神, 服天氣, 而通神明 ≪素問ㆍ生氣通天

論≫)17,18)”에서는 자연변화의 규율을 의미하는 등 여러 가

지 뜻을 보이고 있다.

신기(神氣)는 “기거여경, 신기내부(起居如驚, 神氣乃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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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ㆍ生氣通天論≫)17,18)”에서는 오장(五臟)의 양기(陽

氣)를 의미하고, “횡골자, 신기소사, 주발설자야(橫骨者, 神

氣所使, 主發舌者也 ≪素問ㆍ憂恚無言≫)17,18)”와 출혈, 물

지심척, 무중기대경, 신기내평(出血, 勿之深斥, 無中其大經, 

神氣乃平)에서는 정신활동을 의미하며, “안마물석, 저침물

척, 이기어부족, 신기내득복(按摩勿釋, 著鍼勿斥, 移氣於不

足, 神氣乃得復 ≪素問ㆍ調經論≫)17,18)”에서는 감정을 의

미하고 있다.

정신(精神)은 “음평양비, 정신내치(陰平陽秘, 精神乃治 

≪素問ㆍ生氣通天論≫)17,18)”에서는 생명활동을 의미하고, 

“지의화즉정신전직(志意和則精神專直 ≪靈樞ㆍ本臟≫)17,18)”

에서는 사유활동을 의미하며, “정신거목, 체읍출야(精神去

目, 涕泣出也 ≪素問ㆍ解精微論≫)17,18)”에서는 눈의 광채

를 의미하는 등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신기(神機)는 “근우중자, 명왈신기, 신거즉기식(根于中

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素問ㆍ五常政大論≫)17,18)”과 

“출입폐즉신기화멸(出入廢, 則神機化滅 ≪素問ㆍ六微旨大

論≫)17,18)”에서 나타나는데 생명활동의 개괄을 의미한다. 

신령(神靈)은 “금재황제, 생이신령(昔在黃帝, 生而神靈 

≪素問ㆍ上古天眞論≫)17,18)”에서는 총명함을 의미하고, 

“천지광불가도, 지지대불가량, 대신령문, 청진기방(天至廣

不可度, 地至大不可量, 大神靈問, 請陳其方 ≪素問ㆍ六節藏

象論≫)17,18)”에서는 심오하고 변화불측한 것을 의미한다. 

귀신(鬼神)은 “구어귀신자, 불가여언지덕(拘於鬼神者, 不

可與言至德 ≪素問ㆍ五臟別論≫)17,18)”이라 하여 죽은 사람

의 혼령을 의미한다.

황제내경에서 신에 대한 표현이 다양한 것은 인체에 다양

한 신이 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분

류한 것19)이며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능적이거나 신령스러

운 요소를 모두 신이라는 단어에 담아 두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의 신은 천지 자연의 규율과 그 주

재자를 의미하는 천신(天神), 인체 생명 활동의 근본 이치와 

정신활동을 의미하는 인신(人神)으로 구분할 수 있다2). 그 

중 인신은 그 역할에 따라 신명과 신기, 정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의 생명 활동의 근원과 규율을 신명(神明)이라 

하였고, 신의 기능활동적 측면으로써 생명활동으로 나타나

는 외재적 표현양식을 신기(神氣)라 하였으며, 의식과 사유, 

지각, 감정 등은 정신(精神)이라 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은 정신 작용과 신경의 작용, 그리고 생명 

활동의 근원이나 생명 활동의 법칙과 같이 물질적인 육체와 

비교되는 기능적이거나 비물질적인 요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 

2. 심(心)ㆍ의(意)ㆍ지(志)ㆍ사(思)ㆍ여(慮)ㆍ지(智)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는 감각, 지각, 기억 및 사고 등

의 인지ㆍ사고(認知ㆍ思考)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구체

적으로는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여 가지게 된 뜻을 추론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판단하여 결정하는 과정이다1). 또한 의

사결정 과정(decision-making process)21,22)은 문제를 인식

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평가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선택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

의 개념에 적용하여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심(心)

≪영추ㆍ본신≫
19)에서는 정(精)ㆍ신(神)ㆍ혼(魂)ㆍ백(魄)

의 개념을 설명한 후에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에 대해 말

하고 있다. 먼저 사물에 임하는 바를 심이라 한다고(所以任

物者, 謂之心)19)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장23)은 심이 군주지관

으로 신(神)을 통솔하므로 만물을 심이 맡고 있다고 하였고, 

양24)은 생명활동을 발휘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심이

라 하였으며 김13)은 심이 신령을 통솔하여 생명활동을 발휘

하고 외부 자극을 인식하여 사유 활동을 하면서 모든 정신 

활동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심이 마음과 심장을 포괄하고 정신 활동과 생

명을 주관한다는 개념1)을 들어 심이 의ㆍ지ㆍ사ㆍ여ㆍ지

를 통솔하고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데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는 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에 

이르는 인지 과정1)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각각은 수직관계나 

포함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심은 신(神)을 통솔하여 의ㆍ

지ㆍ사ㆍ여ㆍ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작용이 아닌 인지과정

의 첫 단계의 작용이며, 그러므로 마음의 기능을 총칭하는 

심(心)이란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 단락에서 정ㆍ신ㆍ혼ㆍ백을 설명한 뒤, “그런 

까닭에 사물에 임(任)하는 것을 심이라 한다.”고 하였다. 사

람이 인지과정 중에 사물에 임25)한다는 것은 시각이나 청각 

등이 임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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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의를 기울이는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대상을 

시각으로 지각하거나 청각ㆍ후각ㆍ촉각 등의 감각으로 지

각하여 처음 인식이 생기는 과정이다. 감각은 감각 기관을 

단순히 자극하는 것이고, 지각은 중추신경계에 등록된 감각

을 조직화하고 식별하고 해석하여 정신 표상을 형성한 것이

다3). 따라서 심(心)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지각하는 것

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한편 심리학에서는 결정이나 행동의 바탕이 되는 것을 

욕구(needs)4)라고 하는데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행동을 일으키는 첫 번째 과

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욕구도 심(心)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의(意)

지각한 것(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의(意)라

고 하였는데(心有所憶, 謂之意)19), 장23)은 마음에 어떤 울림

이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하였고, 양24)은 마음 

속에 단단히 기억하고 다음 일을 준비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김13)은 객관 사물에 대한 기억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마음이 

일어나는 동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는 대상을 지각하는 심의 과정을 

통해 생긴 인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기억에는 감각기억과 단기기억, 장기기억이 있는데 

감각이 입력되면 감각 기억이 발생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보는 유실되지만 주의를 기울인 정보는 단기 기억이 

된다3). 그러므로 심(心)은 감각 정보를 통해 얻은 지각과 감

각 기억을 의미하고, 의(意)는 주의를 기울여 정보가 유지된 

인식과 단기 기억을 의미하며 여기서부터 비로소 인지

(cognition)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욕구가 자극을 받아 활성화 되면 동기(動機)3,4)가 일

어나는데, 동기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이다. 욕구가 생기는 것을 심(心)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

이 마음에 남아 있으면서 활성화 된 동기는 의(意)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지(志) 

의(意)가 마음에 존재하는 것을 지(志)라고 하였는데(意

之所存, 謂之志)19), 장23)과 양24)은 의가 이미 결정되어 확고

히 선 상태라고 하였고, 김13)은 지가 생각이 결정된 것으로

서 분석하고 통합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하였다. 

즉, 지는 대상을 지각하고 기억한 것이 점차 중요한 것으

로 인식되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래 존재하는 상태로

서 뜻이 확고해져 의지가 생긴 상태를 의미하므로 어떠한 

뜻을 세워 이루려는 마음을 굳세게 지켜 나가는 힘을 뜻하

는 의지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사(思)

지(志)로 인하여 변하는 것을 사(思)라고 하였는데(因志

而存變, 謂之思)19), 장23)과 양24)은 의와 지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하였고, 김13)은 의

(意)ㆍ지(志)가 정리된 후에 다시 비교하고 반복적으로 사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가 지속되

어 있는 가운데 고착된 상태가 아닌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착이란 문제해결을 할 때 

새로운 조망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장애물과 같은 것

으로서, 과거에 작동했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문제에 접

근하는 경향성인 마음 갖춤새(mental set)와 사물의 대안적 

용도를 상상하지 못하고 친숙한 기능만을 생각하려는 경향

성인 기능적 고착이 있다4). 그리고 고착과 함께 자신의 선입

견을 확증해 주는 정보를 찾는 경향성인 확증편향(confir-

mation bias)도 생각의 유연성이나 문제해결을 방해한다4). 

따라서 사(思)는 중요한 일이나 확고해진 뜻에 대해 선입견

이나 고착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나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

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사고의 유연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

용된 개념이다. 

5) 여(慮)

사(思)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멀리 헤아리는 것을 여(慮)

라고 하였는데(因思而遠慕, 謂之慮)19), 장23)과 양24)은 깊고 

멀리까지 생각하는 것이라 하였고, 김13)은 심사숙고하고 세

밀히 사고하여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는 것이라 하였다.

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탐색

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멀리 보고, 

넓게 헤아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어떤 일을 곰곰

이 잘 생각하는 숙고나 사물의 이치나 일을 처리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궁리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정보나 신념을 

일련의 단계를 거쳐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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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활동을 추론이라 하는데, 하나의 신념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론적 추론과 무엇을 할지 파악하거나 어떤 행위를 

지향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실제적 추론이 있다3). 따라서 여

(慮)는 깊게 헤아리며 대상을 이해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능

력인 추론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6) 지(智)

폭넓게 헤아리는 여(慮)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지(智)라고 하였는데(因慮而處物, 謂之智)19), 

장23)은 최선으로 대처하는 것이라 하였고 양24)은 여를 통해 

선택한 바가 있고, 서로 맞는 것을 정하는 처리 방법이라 

하였으며 김13)은 지는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여 완성하는 사

고 활동을 뜻한다고 하였다.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지능이나 지혜

가 가장 필요한 과정이므로 중국어에서 지능(智能)과 지혜

(智慧)에 사용된 지(智)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지능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사

용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으로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4). 분석적 지능은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한 다음 해결전

략을 찾는 능력이고, 창의적 능력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며, 실제적 지능은 일상 장면

에 해결책을 적용하고 유용하게 되도록 하는 능력이다3). 따

라서 지(智)는 단순히 일이나 문제를 대처하고 처리하는 판

단력이나 결정력과 함께 지능에 관련된 부분까지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이상과 같이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로 설명되고 있는 

정신 작용을 살펴본 결과, 의식에서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

하여 가지게 된 뜻을 추론과 판단의 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결정에 이르는 인지 과정 또는 사고 과정을 나타내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의식

의 속성3)인 의도, 유동성, 선택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의도(intentionality)는 한 대상으로 향하는 속성으

로 심(心)의 과정을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유동성(tran-

sience)은 시간에 따라 흘러가거나 변하는 속성으로 사(思)

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선택(selectivity)은 정보를 받아들

이는 것에 대한 결정과 관계된 것으로 의(意)와 지(智)가 일

어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는 사고가 진행되는 과

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지력(志)이 부족한 것은 욕구(心)나 동기

(意)가 적어서 생길 수 있고, 추론력(慮)이 부족한 것은 의지

력(志)이나 사고의 유연성(思)이 적어서 나타날 수 있다. 그

러므로 인지 과정 중에 어떤 능력이 부족하면 이전 단계의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치료에 응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한편 의사결정 과정19,20)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

러 대안을 개발하고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라는 인지 과정의 범주 안에서 있다

는 점에서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의 발견과 인식, 내적탐색, 대안개

발, 대안평가, 해결방안의 선택과 실행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첫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의 단계인데, 

의사결정자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 필요성을 자각하는 과정21,22)으로서 대상을 지각하고 감

각기억을 가지게 되는 심(心)의 과정과 유사하다. 두 번째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단계인데, 하고 싶거나 해결해야 하는 

것을 파악하여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21,22)으로서 인식한 

것을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의(意)의 과정과 유사하다. 

세 번째는 내적탐색의 단계인데, 원하는 것이나 해결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결

정기준을 정하는 과정21,22)으로서 마음에 오래 가지고 있으

면서 확고한 의지가 생긴 지(志)의 과정과 유사하다. 네 번

째는 대안의 분석과 개발의 단계인데, 자유연상과 유추연상

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가능한 많은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

는 과정21,22)으로서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의 

시도나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는 사(思)의 과정과 유사하

다. 다섯 번째는 대안평가 단계인데, 대안들이 확인되면 각 

대안의 강점과 약점을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21,22)으로서 깊게 추론하는 여(慮)의 과정과 유사하다. 

여섯 번째는 최선안 선택의 단계인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론에 도달하여 최선안을 선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여 구

체적인 실행을 준비하는 과정21,22)으로서 최종적으로 판단

(선택)하여 일을 처리하는 지(智)의 과정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심(心)은 지각과 감각기억 또는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의 단계, 의(意)는 인식과 단기기억 또는 문제

인식, 지(志)는 확고한 의지력 또는 내적탐색, 사(思)는 사고

의 유연성 또는 대안 개발, 여(慮)는 심사숙고하는 추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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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안 평가, 지(智)는 지능과 판단력 또는 결정을 의미

한다. 

3. 혼(魂)과 백(魄)

혼과 백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김 등13)은 혼은 사람의 

생명 활동에 의해서 발현되는 지각 기능으로서 꿈을 포함한 

각종 환각 등의 무의식과 감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이 

주관한다고 했고, 백은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식활동과 

조건반사로 일어나는 감각과 운동이며 폐가 주관하고 있다

고 했다. 이 등7)은 혼백 개념을 분석심리학 고찰을 통해 아

니무스-아니마가 원형으로서 지니는 자율적 에너지의 차원

에서 볼 때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목적성의 관점에서 

혼은 의식의 흐름에 반영되어 통합을 이루려는 정신적 경향

성을 가지며 백은 육체의 기능과 보호를 위한 본능적 경향

성을 가진다고 했다. 

황제내경18,19)에서는 혼백의 기능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

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신혼백(精神魂魄), 영위혼백(榮衛魂

魄), 신기혼백(神氣魂魄), 정신혈기혼백(精神血氣魂魄) 등으

로 기술되고, 오장이 혼백을 장(藏)한다고 했다. 그리고 혈

기, 영위, 오장, 신기와 함께 혼백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사람

이 된다(血氣已和, 滎衛已通, 五藏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 ≪靈樞ㆍ天年≫)19)고 하여 혼백이 인간을 구성하

고 있는 필수 요소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신(神)이 피로하

면 혼백이 흩어지고, 정(精)을 잃거나 사기가 침범하면 혼백

이 비양(飛揚)하며, 지의(志意)가 조화로우면 혼백이 흩어지

지 않고 거두어지며, 고요히 거처하면 혼백이 흩어지지 않

는다”19)고 하여 혼백의 건강을 위한 방법과 함께 혼백을 비

양(飛揚)하거나 흩어지는(散) 비물질적 실재로 표현하기도 

했다. 

≪영추ㆍ본신≫
19)에서는 “덕이 흐르고 기가 도달해 만

나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정(精)

이라 하고, 남녀의 정이 서로 만나는 것을 신이라 하고, 신을 

따라 왕래하는 것을 혼이라 하고, 정과 아울러 출입하는 것

을 백이라 한다.”고 했다(德流氣薄而生者也, 故生之來謂之

精, 兩精相搏謂之神; 隨神往來者, 謂之魂, 並精而出入者, 謂

之魄).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정(生之來謂之精)은 육

체 이전의 수정란을 의미하고, 부모의 정이 만나는 것에서 

드러난 신(兩精相搏謂之神)은 인체 생명활동의 법칙17,19)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정과 신이 갖

춰져 생명이 있게 되고, 정과 신을 토대로 나타나는 혼과 

백이 있으며, 이후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에 대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ㆍ신ㆍ혼ㆍ백에 대한 설

명과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에 대한 설명 사이에 “그런 

까닭에(所以)”라는 접속부사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런 까닭에25)”는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

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는 말이므로, 앞의 내용이 혼과 백이

고 뒤의 내용이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로 표현되는 인지

과정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인지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혼과 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

다. 즉 사람에게 있는 혼과 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지각하

고 인지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혼과 백은 사람에게 

사물을 지각하고, 인지하며, 추론하고, 판단과 결정하는 기

능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혼과 백에 대해서는 신(神)을 따라 왕래하는 것을 

혼이라 하고, 정(精)과 아울러 출입하는 것을 백이라고 했다. 

혼은 정신을 주재하는 신과 함께 작용을 하는 것으로 표현

되어 있으므로 혼은 정신 기능과 관련이 있고, 백은 육체를 

나타내는 정과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백

은 신체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혼의 작용에 대해 장23)은 정신과 의식, 깨달음이라고 했

고(其精神性識 漸有知覺 此則氣之神也), 양24)은 신기(神氣)

의 왕래를 따라 정신의식을 대표하는 활동(隨從神氣的往來 

活動代表着精神意識的叫做魂)이라고 하여 의식에서 나타나

는 정신 기능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혼이란 꿈을 꾸는 

것 같이 황홀하고, 환상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魂之謂言, 如夢寐恍惚, 變幻游行之境是也)23).”고 하

여 꿈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니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정신 

활동도 포함된다. 따라서 혼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지각, 사고, 기억, 감정 등의 정신3) 작용을 의미하는 개념이

며, 정신 작용을 주관하는 비물질적 실재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리고 백에 대해서는 사람이 생겨날 때 형성된 형체에서 

나타나는 신령한 작용을 나타낸다(人之生也 始變化爲形 形

之靈曰魄)23)고 하여 신체에서 나타나는 작용임을 말했고, 눈

과 귀 등 감각기관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수족을 움직이는 

작용도 나타내며(初生時 耳目心識 手足運動 此魄之靈也)23),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는 운동작용과 아프고 가려움을 느끼

는 감각작용에 쓰인다고 했다(魄之爲用, 能動能作, 痛痒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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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而覺也)23). 이와 같은 신체의 감각과 운동 작용은 외부와 

신체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하며, 신체 조직

에 정보를 되돌려 보내 명령을 내리는 작용을 통해 생명활

동이 가능하게 하는 신경계4)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신경

계4)는 뇌와 척수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와 감

각ㆍ운동뉴런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여 감각을 느끼고 운동

을 조절하는 체신경계, 그리고 내장기관과 내분비선 등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로 

구성되는데, 백을 가리켜서 육체와 아울러 출입한다고 했고, 

육체에서 나타나는 신령한 작용이라고 한 것이 바로 신경계

의 작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은 신경계

의 작용을 포함한 신체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백

이 흩어진다(魄散)는 표현과 같이 신체적인 기능을 주관하

는 비물질적 실재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4. 오신(五神)

≪영추ㆍ본신≫에서는 감정이 기(氣)와 오신(五神)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감정과 오신

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오신 각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1) 혼(魂)

혼의 기능에 대해서 최10)는 신의 양적인 작용면으로 무의

식 상태에서의 감각, 동작, 사유, 인식, 판단, 평가 등의 정신

활동이라고 했고, 백11)은 의식발현의 전단계를 주도하여 의

식적 각성을 추동하고 인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

다. 그리고 박12)은 계획의 수립이나 창의적인 생각, 예술적

인 창작활동, 판단의 실행, 언어활동, 감정의 표현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과 의도적인 행동이나 자세의 유지와 같은 육

체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이루어져 외부로 드러나는 활동이

라고 했고, 윤26)은 기억을 회생시키는 발생기능 활동으로 

충동기능이라 하였다. 

슬픔과 애닯음이 마음에서 요동치면 혼을 상하는데, 혼이 

상하게 되면 갑자기 심하게 잊어버려 언행이 정확하지 못하

니, 곧 언행이 바르지 못하게 된다(悲哀動中則傷魂, 魂傷則

狂忘不精, 不精則不正當)19). 여기에서 광(狂)25)은 광증(狂症)

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심하게’라는 의미로서 기

억력 저하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지(志)가 상하여 나타나는 

완만한 기억력 저하(喜忘其前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이 상하지 않는다면 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

하므로 과거의 일을 잘 떠올리며 말하고, 과거에 하기로 생

각했던 일을 계획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기억이란 시간에 걸쳐 정보를 저장하고 보유하며 인출하

는 능력인데, 혼은 목의 속성28)을 가지고 있는 간에 배속되

어 있으므로 저장했던 기억을 불러오는 인출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3). 즉, 오신의 혼은 무의식에 있던 과거의 것을 기억

하여 의식으로 떠올리게 하는 기억 인출력과 같은 정신작용

이다.

2) 신(神)

신의 기능에 대해서 최10)는 혼백과 지의를 통솔하고 주재

한다고 하였고, 백11)은 의식의 발현을 통하여 외계의 변화를 

감지하여 인식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박12)은 신에 대해 

정신활동의 주체로서 모든 정상적이고 정확하며 완전무결

한 정신활동이며, 정상적인 혼ㆍ백ㆍ의ㆍ지의 기능을 유지

하게 하는 감독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성14)은 모든 정신

활동과 그 과정을 주관하는 존재이며, 오신은 감각, 지각, 

주의, 기억, 사유, 상상, 판단, 의지 등을 포괄한다고 하였으

며, 윤26)은 정신활동을 지속시키는 추진기능 활동으로 신명

기능이라고 하였다. 

생각과 염려가 많아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고 마음이 불안

하면 신을 상하게 되는데, 신을 상하면 두려움이 많아지고, 

자신의 존재를 잊을 정도로 멍하게 된다(怵惕思慮者則傷神, 

神傷則恐懼流淫而不止. 神傷則恐懼自失)19). 출척사려(怵惕
思慮)는 두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이성적인 사려과다14,15)의 

문제가 아니라 본 문장에서는 감정이 오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애(悲哀), 우수(憂愁), 희락(喜樂), 노

(怒)와 같이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즉, 출척사려는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자신감

이 없어 자신의 말이나 행위가 틀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

해 조심스럽고 불안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의 결과 신(神)이 상하면 사고 기

능에 영향을 미쳐 두려움이 많아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신이 상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을 확장시키며, 또렷한 정신으

로 자신이 뜻한 바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감정에 의해 혼ㆍ신ㆍ의ㆍ백ㆍ지가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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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갑자기 심하게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정신이 멍해지고, 

의식이 혼란스럽고 혼탁하며, 기억력이 저하되는데(狂忘不

精, 恐懼自失, 悗亂, 意不存人, 喜忘其前言), 이는 모두 의식

의 사고 기능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따라서 무슨 일을 생

각할 때 자신감이 없어 불안해하는 출척사려(怵惕思慮)25)로 

인해 나타나는 공구자실(恐懼自失)25)은 단순히 두려운 감정

을 나타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불안함이 

심해져 두려움이 된 상태에서 자기자신을 잊고 멍해진 망연

자실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일에 두려움이 없이 사고를 확장해가는 추진력은 

일을 밀고 나가 실행하는 힘이고, 창의력은 새롭고도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보통 잘 발달된 지

식기반이나 상상력 사고 기술, 내재적 동기 등은 창의력을 

높이지만 평가 받을 것이라는 염려나 외재적 자극의 걱정은 

창의력을 방해한다4).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생

각을 확장시키는 창의력이 저하되어 사고의 추진력도 부족

해지므로, 창의력은 신(神)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오신의 신은 의식에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추

진력 있게 펼칠 수 있게 하는 창의력과 같은 정신작용이다. 

3) 의(意)

의의 기능에 대해서 최10)는 지의는 신이 의식ㆍ사유 등

으로 발현되는 정신적 기능이라 했고, 백11)은 과거와 현실 

간 정보를 공유하고 취사선택하며 사고를 조율하는 과정이

라고 했다. 박12)은 의가 백에 의해 새롭게 받아들이는 정보

와 이미 저장되어 있던 것을 회상하여 인출한 정보를 바탕

으로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정보의 유용성 여부를 취사

선택하는 기능을 말한다고 했고, 성14)은 정신활동과정인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에서 사와 여가 의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윤26)은 기억들을 통합하여 자기화하는 통합기능 활

동으로 인격기능이라고 했다. 

근심이 심하여 해소되지 않으면 의를 상하게 되는데, 의

가 상하면 뜻이 흐려지고 마음이 어수선하게 된다(憂愁而不

解則傷意, 意傷則悗亂)19). 문(悗)은 기억해 내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란

(亂)25)은 정신이 흐려지거나 어수선하여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문란이 설명하는 증상은 가벼운 의식 손

상으로 지남력이 상실되는 의식의 혼돈27)과 유사하다. 또한 

주변의 다양한 자극에 주의가 분산되어 합목적적인 일관성

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 산만 상태라고 하며 다양한 

정신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데27), 이러한 상태를 

의가 손상되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의식의 속성 중의 하나인 통합(unity)3)은 모든 기관

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통합하는 능력

이므로 의(意)가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정신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우면 주의력이 약화

되어 정보를 취합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저하된다. 주의력27)

이란 생체가 필요한 사료를 얻기 위하여 입력되는 신호를 

검증하는 적극적, 선택적인 과정으로서 주의력을 이루는 각

성은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경계의 태세를 말한다. 따라서 의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면 주의력을 가지고 마음에 중심을 잡아 

정보를 잘 취합하고 통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오신

에서 의는 주의력을 가지고 정보를 취합하는 통합력과 같은 

정신작용이다.

4) 백(魄)

백의 기능에 대해서 최10)는 신의 음적인 작용으로서 본능

과 가까운 감각 행동이라 했고, 백11)은 의식의 말미에서 휴

식을 유도하고 정보를 반추하여 귀납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12)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학습하는 것과 같은 정신

적인 측면과 감각기관을 통하여 자극이나 외부 환경변화를 

인지하는 과정과 같은 육체적인 측면에서 내부로 받아들이

는 활동을 말한다고 했고, 성14)은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본능적 동작과 감각 기능으로 주위의 사물이나 사건들

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억하여 스스로를 외계의 자극으로부

터 경계하며 호위하는 작용이라고 했으며 윤26)은 불필요한 

기억의 회생을 억제하는 억제기능 활동으로 검열기능이라

고 했다. 

희락이 과도하면 백을 상하고, 백이 손상되면 광(狂)하는

데 광이라는 것은 의(意)가 사람에게서 없어진 것이다(喜樂

無極則傷魄, 魄傷則狂, 狂者意不存人)19). 의는 주의를 집중

하고 모든 부분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통합하는 기능인데 이

성을 잃고(狂)25), 의가 없어진다는 것은 주의력이 저하되고 

의식의 혼돈이 심해져 혼탁에 이르는 것을 나타낸다. 의식

의 혼탁은 지각 능력이 손상되어 주변의 상황을 명료하게 

파악하지 못하며, 이런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을 나중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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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7). 이 때 주의력의 집중은 

받아들여진 자극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연상과정은 이런 수용된 자극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7). 그리고 질환으

로는 지남력 장애, 주의력 결핍, 지각 장애, 정서적 불안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섬망27)과 유사하다. 

백(魄)이 상하지 않으면 뜻을 확고하게 하는 의(意)가 사

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백은 의를 통해 

통합된 것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확고히 결정하는 기능이고, 이렇게 의식에서 확고해지면 무

의식으로 기억의 저장이 용이해질 수 있다. 즉 오신의 백은 

통합된 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확고하게 한 뒤 선택하는 결

단력과 같은 정신작용이다. 

5) 지(志) 

지의 기능에 대해서 최10)는 의가 확고하여 고정된 것으로 

현재의 의식에는 없지만 저장되어 있는 장기기억을 의미한

다고 했고, 백11)은 의식을 정화하고 정보를 융합해서 정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일관성의 지표가 된다고 했다. 그리

고 박12)은 지에 대해 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마련된 판단

과 결정의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저장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했고, 성14)은 인지과정의 심ㆍ의ㆍ지ㆍ

사ㆍ여ㆍ지의 지와 오신의 지가 같은 의미라고 했으며 윤26)

은 의식화한 것이나 새로 오는 기억재를 정화하여 잔존시키

는 침정기능 활동으로 작강기능이라고 했다. 

분노가 극성하며 그치지 않으면 지를 상하는데, 지가 상

하면 전에 한 말을 잘 잊어버린다(盛怒而不止則傷志, 志傷

則喜忘其前言)19). 이는 지가 상하지 않았다면 전에 했던 말

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지가 기억과 관련

된 기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억작용3)은 저장과 보유, 

인출의 과정이 있는데 지는 수의 속성28)을 가지고 있는 신

에 배속되어 있으므로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

다3). 그러므로 즉 오신의 지는 명확해지고 확고해진 뜻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기억을 유지하게 하는 정신작용이라 할 

수 있다. 

무의식은 평소에 자각하지 못하는 사고, 소망, 감정과 함

께 기억이 들어 있는데4), 그 내용은 어떤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기억3,4)은 우선 단기기억으로 저장

되고 선택적으로 기억공고화의 과정을 통해 영구적인 기억

으로 전환된다는 개념에 비추어볼 때 장기기억을 지로 표현

했다고 생각된다. 즉 오신에서 지는 이미 결정된 생각을 기

억에 저장하는 기억 저장력과 같은 정신 작용이다. 

이상과 같이 ≪영추ㆍ본신≫에서는 칠정이 오신에 미치

는 영향, 즉 감정이 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는데 이

를 통해 혼ㆍ신ㆍ의ㆍ백ㆍ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의식

(consciousness)3,4)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자각으로서 감각, 

사고, 정서 등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면 위로 떠오

르게 하여 돌이켜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무의식3,4)은 의식적 자각 밖에서 작동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동시에 일어나며 의식적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신작용을 크게 사고(이성)와 감정(감성)으로 구분

한다면 오신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사고 작용이라 

할 수 있다. 혼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기억을 인출하는 작

용이고, 신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창의력이며, 의는 통합력이

고, 백은 결단력이며, 지는 무의식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작

용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와 오신은 모두 여러 가지 

사고 기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

가 의식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나타낸다면 오신은 의식과 무

의식 모두에서 나타나는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구성요소와 작용을 나타내는 정ㆍ신ㆍ혼ㆍ

백과 사고작용을 나타내는 오신의 혼ㆍ신ㆍ의ㆍ백ㆍ지에

서 혼ㆍ백은 글자가 같으므로 혼용하여 사용되거나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ㆍ신ㆍ

혼ㆍ백의 혼은 사고와 감정을 포함한 정신작용을 나타내고, 

백은 감각과 운동 작용에 관계된 신경계의 기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에서 나타나는 사고 작용을 의미하

는 혼ㆍ신ㆍ의ㆍ백ㆍ지 오신에서 혼은 기억을 인출하는 작

용이고, 백은 주의 집중력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선택하

여 결정하는 결단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정ㆍ신ㆍ혼ㆍ

백과 혼ㆍ신ㆍ의ㆍ백ㆍ지의 혼과 백은 동자이의어(同字異

義語)로서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칠정(七情)

칠정이란 희ㆍ노ㆍ우ㆍ사ㆍ비ㆍ공ㆍ경의 일곱 가지 정

서로서 체내에서 각기 다른 기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칠정이 

과도하게 나타나 스트레스 인자가 되는 칠기(七氣)는 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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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체에 병리적인 변화를 유발한다1). 정서가 신체에 일으

키는 기의 변화는 “노즉기상, 희즉기완, 비즉기소, 공즉기

하, 경즉기란, 사즉기결(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

氣下, 驚則氣亂, 思則氣結 ≪素問ㆍ擧痛論≫)19)”하고, “풍

한은 형체를 상하게 하는 반면 감정은 체내의 기를 상하게 

한다(風寒傷形, 憂恐忿怒傷氣 ≪靈樞ㆍ壽夭剛柔≫)19)”. 그

리고 정서가 오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희노가 조절

되지 않으면 오장이 손상된다(喜怒不節則傷臟 ≪靈樞ㆍ百

病始生≫)19)”고 하였고, 감정과 오장을 연결시켜 “노상간, 

희상심, 사상비, 우상폐, 공상신(怒傷肝, 喜傷心, 思傷脾, 憂

傷肺, 恐傷腎 ≪素問ㆍ陰陽應象大論≫)19)”이라 하였다. 또

한 ≪소문ㆍ옥기진장론≫에서는 칠정이 오장 상극(相克)의 

법칙대로 전변(傳變)하지 않으므로 감정이 오장에 미치는 영

향과 전변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 

이와 같이 정서와 신체는 병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감정이 유발하는 기의 변화와 오장의 손상, 오장

의 문제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감정이 사고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희(喜)

기뻐하면 기가 조화롭고 뜻이 창달하여 영위가 원활하게 

잘 통하므로 기가 이완된다(喜則氣緩 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 ≪素問ㆍ擧痛論≫)18).” 즐거움은 기를 상하는데 과

도한 기쁨은 양기를 상하게 한다(喜怒傷氣, 寒暑傷形. 暴怒

傷陰, 暴喜傷陽 ≪素問ㆍ陰陽應象大論≫)18). 그리고 심이 

주관하는 감정은 기쁨인데, 과도한 기쁨은 심을 상하게 한

다(心在志爲喜 喜傷心 ≪素問ㆍ陰陽應象大論≫)18). 이는 

과도한 기쁨이 심을 상하게 하고, 기의 변화를 일으켜 증상

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서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또한 과도하게 기뻐하면 백(魄)이 상하게 되어 결정을 잘 

못하게 되고, 신이 소모되어 없어지고 돌아오지 않으니 얼

빠진 사람처럼 된다(神憚散而不藏)19). 그리고 폐는 기를 간

직하고, 기는 백를 머무르게 하는데(肺藏氣, 氣舍魄)19), 기뻐

하면 백이 상한다는 것은 먼저 폐가 손상되어 기를 저장하

지 못해 백이 머무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백이 역할

을 다하지 못하면 결단력에 문제가 생기므로, 과도한 희락

(喜樂)은 폐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단력이라는 사고 기

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한편 기뻐하여 폐가 상하면 피부가 초췌해진다(皮革

焦)19). 폐기(肺氣)가 부족하면 코가 막혀 호흡이 불리하니 

기운이 약해지고, 울체되어 실하면 천갈(喘喝)하여 가슴이 

꽉 차서 턱을 내밀고 하늘을 보며 숨을 쉬게 되므로(肺氣虛

則鼻塞不利少氣, 實則喘喝　盈仰息)19) 이러한 증상을 보이

면서 마음에 세운 뜻이 흔들리며 흐려지면 백이 상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심기가 실하면 끊임없이 웃는데(心氣實則 笑不

休)19), 이는 심의 추동기능이 과해지거나 심화상염(心火上

炎)28)이란 증후를 유발하면 심번(心煩), 면적(面赤), 구갈(口

渴), 실면(失眠) 등 실증(實證)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신체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병인을 파악할 때 내ㆍ외

부적 자극으로 인한 희락은 심이나 폐를 상하게 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도 웃는다면 심기

가 실한 문제로 구분하여 진단해야 한다. 

2) 노(怒)

분노하면 체내의 기는 정상 순환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서 

피를 토하고 설사를 하며(怒則氣逆, 嘔血及飱泄 ≪素問ㆍ

擧痛論≫)18), 크게 노하면 형체와 기가 막혀 끊어지고, 혈이 

상부로 올라오니 실신하게 된다(大怒則形氣絶而, 血菀於上, 

使人薄厥 ≪素問ㆍ生氣通天論≫)18). 그리고 간이 주관하는 

감정은 분노로서 분노는 간을 상한다(肝在志爲怒 怒傷肝 ≪

素問ㆍ陰陽應象大論≫)18). 이는 과도한 감정이 오장을 상하

게 하고, 체내에서 기의 변화를 일으켜 증상을 나타나게 하

는 것으로서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것

이다. 

또한 분노하면 지가 상하게 되어 전에 했던 말을 잊을 

정도로 기억력이 저하되고(盛怒而不止則傷志, 志傷則喜忘

其前言), 판단력을 잃어 결정을 못하고 자기 생각에 의심이 

생겨나므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迷惑而不

治)19). 그리고 신은 정을 간직하고, 정은 지를 머무르게 하는

데(腎藏精, 精舍志)19) 분노하면 지가 상한다는 것은 먼저 신

이 손상되어 정을 저장하지 못해 지가 머무르지 못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노가 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에 영향을 주어 기억 저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으로서 감

정이 사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분노하여 신이 상하면 허리의 굴신운동이 어려워지

고, 신기(腎氣)가 부족하면 수족이 냉해지고, 신기가 울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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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실하면 부종이 나타나며 오장이 불안해지므로(腎氣虛則

厥, 實則脹, 五藏不安)19)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서 지(志)가 

상하면 기억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간기가 실하면 분노하고(肝氣實則怒 ≪靈樞ㆍ本

神≫)19), 혈유여하면 분노하는데(血有餘則怒 ≪素問ㆍ調經

論≫)18) 이는 간기울결 등으로 간기가 실하거나 혈이 울체

되면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25)이다. 이는 신체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병인을 파악할 때 내ㆍ외부적 자극으로 

인한 분노는 간이나 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분노할만한 일이 없이 화를 낸다면 간기가 실한 문제로 구

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우(憂)

근심하면 기가 막혀 운행하지 못하고(愁憂者, 氣閉塞而不

行 ≪素問ㆍ擧痛論≫)18)”, 심을 상하게 한다(愁憂恐懼則傷心 

≪靈樞ㆍ邪氣藏府病形≫, 憂思傷心 ≪靈樞ㆍ百病始生≫)19). 

슬프거나 근심하면 심이 요동하여 오장육부가 불안하고(悲

哀愁憂則心動, 心動則五藏六府皆搖 ≪靈樞ㆍ九門≫)19), 심

계가 급박해 기도가 속박되어 기의 순행이 순조롭지 못하므

로 한숨을 내쉰다(憂思則心系急, 心系急則氣道約, 約則不利, 

故太息以伸出之 ≪素問ㆍ擧痛論≫)18). 그리고 근심이 비

(脾)를 상하면 사지를 움직이기 어렵다(四肢不擧)19)고 했는

데 이는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근심하면 의가 상하게 되어 뜻을 조율하고 명확하게 

하기 어렵게 된다(憂愁而不解則傷意, 意傷則悗亂)19). 그리

고 비는 영을 간직하고, 영은 의를 머무르게 하는데(脾藏營, 

營舍意)19), 근심하면 의가 상한다는 것은 먼저 비가 손상되

어 영을 저장하지 못해 의가 머물러 활동하지 못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근심이 비(脾)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營)에 영향을 주어 통합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으로서 감

정이 사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심장이 작으면 안정되어 외사에는 손상되지 않으

나 근심으로 인해 상하기 쉽고, 심장이 크면 근심으로 인해 

상하지는 않으나 외사에 의해 상하기 쉽다(心小則安, 邪弗

能傷, 易傷以憂; 心大則憂不能傷, 易傷于邪 ≪靈樞ㆍ本臟≫)19). 

그리고 오장이 모두 작으면 병은 적으나 노심초사하고 근심

한다고 했으니(五藏皆小者, 少病, 苦燋心, 大愁憂 ≪靈樞ㆍ

本臟≫)19) 신체적 요인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사(思)

고민하면 심(心)과 신(神)이 있어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니 기가 울결된다(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

氣留而不行, 故氣結矣 ≪素問ㆍ擧痛論≫)18). 그리고 비의 

감정은 사인데, 과도한 고민은 비를 상한다(脾在志爲思, 思

傷脾 ≪素問ㆍ陰陽應象大論≫)18). 이는 과도한 감정이 오

장을 상하게 하고, 체내에서 기의 변화를 일으켜 증상을 나

타나게 하는 것으로서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면 신(神)이 상하게 되어 자신감 

보다는 두려움이 많아지고 자신의 존재를 잊을 정도로 멍하

게 된다(恐懼自失)25). 심은 맥을 간직하고 있고, 맥은 신를 

머무르게 한다(心藏脈, 脈舍神)19). 고민하면 신(神)을 상하다

는 것은 먼저 심이 손상되어 맥을 저장하지 못해 신이 머무

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고민이 심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으로서 감정이 사

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고민하여 심이 상하면 기육이 야위는데(破䐃脫肉)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서 창의력이 저하되면 심의 문제로 맥

이 소모되어 신(神)이 상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5) 비(悲)

슬퍼하면 심계가 급해지고 폐엽이 들려서 상초가 통하지 

않고 영위가 펼쳐지지 못해 열기가 안에 있게 되므로 기가 

소모된다(悲則心係急, 肺布葉擧, 而上焦不通, 榮衛不散, 熱

氣在中, 故氣消也 ≪素問ㆍ擧痛論≫)18).” 또 비애가 심하면 

심포락이 끊어지고 심병이 발하면 피오줌을 누게 된다(悲哀

太甚 則包絡絶 則陽氣內動 發則心下崩 ≪素問ㆍ痿論≫)18) 

그리고 폐의 감정은 슬픔으로서, 과도한 슬픔은 폐를 상한

다(肺在志爲悲 悲傷肺 ≪素問ㆍ陰陽應象大論≫)18). 이는 

과도한 슬픔이 폐를 상하게 하고, 체내에서 기의 변화를 일

으켜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서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다. 

슬퍼하면 혼이 상하게 되어 기억의 인출이 잘 되지 않아 

기억력이 저하되어 생각이나 행동이 맞지 않고(魂傷則狂忘

不精, 不精則不正當), 기가 끊어져서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竭絶而失生). 그리고 간은 혈을 간직하고, 혈은 혼을 머무르

게 한다(肝藏血, 血舍魂)19) 슬퍼하면 혼이 상한다는 것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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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간이 손상되어 혈을 저장하지 못해 혼이 머무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슬픔이 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

라 혈에 영향을 주어 기억 인출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으로서 

감정이 사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심기가 허하면 슬퍼하고(心氣虛則悲)19), 신(神)이 부족하

면 슬퍼하는데(神不足則悲 ≪素問ㆍ調經論≫)18) 심기허(心

氣虛)28)는 심계(心悸), 기단(氣短), 면색무화(面色無華), 맥세

약(脈細弱)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신체가 감정

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병인을 파악할 때 내ㆍ외부적 자극으

로 인한 슬픔은 폐나 간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슬픈 일이 없이 슬퍼한다면 심기가 허한 문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6) 공(恐)

두려워하면 정이 상하고 상초가 막혀서 기가 아래로 돌아

와 하초가 부으니 기가 순행하지 못한다(恐則精却, 却則上焦

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不行矣 ≪素問ㆍ擧痛論≫)18). 

그리고 신(腎)의 감정은 두려움인데 과도한 두려움은 신을 

상하며(腎在志爲恐. 恐傷腎 ≪素問ㆍ陰陽應象大論≫)18), 

우수와 함께 두려움은 심을 상하게 한다(愁憂恐懼則傷心 ≪

素問ㆍ邪氣藏府病形≫)18). 또한 두려움은 정을 상하게 하므

로 뼈가 시리고 차며 정액이 흘러내린다(骨痠痿厥 精時自

下). 이는 과도한 두려움이 신을 상하게 하고, 체내에서 기의 

정체를 일으켜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서 감정이 신체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면 신이 흩어져 거두어지지 않는데(神蕩

憚而不收), 이는 희락으로 인해 신이 흩어져 저장되지 않는 

것(神憚散而不藏)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유추할 수 있

다. 그렇다면 백의 기능을 손상하여 사고의 정리나 결단력

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두려움이란 감정은 결단력이

란 사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간기가 허하면 두려워하고(肝氣虛則恐 ≪靈樞ㆍ本神≫)19), 

혈이 부족하면 두려워하므로(血不足則恐 ≪素問ㆍ調經

論≫)19), 간에 혈이 부족하여 기능이 약해지면 두려운 감정

이 나타나니 곧 신체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서 

병인을 파악할 때 내·외부적 자극으로 인한 두려움은 신(腎)

을 상하게 하고, 두려울만한 일이 없이 두려워한다면 간기

나 혈이 허한 문제로 진단해야 한다. 

7) 경(驚)

놀라면 심이 의지할 곳이없고 신이 돌아갈 곳이 없으며 

생각이 정할 곳이 없으므로 기가 어지러워진다(驚則心無所

倚,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 ≪素問ㆍ調經論≫)19). 그

리고 놀라고 두려워하면 신기가 산란해져서 폐를 흔들므로 

폐에서 기침이 나오며(有所驚恐, 喘出於肺 ≪素問ㆍ經脈別

論≫)18) 놀라서 정을 빼앗기면 심에서 땀이 나온다(驚而奪

精, 汗出於心 ≪素問ㆍ經脈別論≫)18)고 했는데 이는 감정

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간의 열병이 있으면 광언하고 깜짝깜짝 놀라고(肝熱病者 

熱爭則狂言及驚 ≪素問ㆍ刺熱≫)18) 비가 간으로 열을 옮기

면 놀란다(脾移熱於肝, 則爲驚 ≪素問ㆍ氣厥論≫)18). 간비는 

밤에 누우면 놀라고(肝痺者, 夜臥則驚 ≪素問ㆍ痺論≫)18), 

간옹이 있으면 양 겨드랑이가 그득하고 누우면 놀란다(肝雍, 

兩胠滿, 臥則驚 ≪素問ㆍ大奇論≫)18). 수병에 걸리면 눕기 

어려운데 누우면 놀라고(諸水病者, 故不得臥, 臥則驚 ≪素

問ㆍ評熱病論≫)18), 폐학이 되면 심한하게 되는데 한이 심

해지면 열이 나고 잘 놀란다(肺瘧者, 令人心寒, 寒甚熱, 熱

間善驚 ≪素問ㆍ刺瘧≫)18). 또한 양명경이 끊어지거나 궐

역하면 잘 놀라고(陽明厥逆, 善驚 ≪素問ㆍ刺瘧≫
18), 陽明

終者, 喜驚 ≪靈樞ㆍ終始≫
19), 陽明終者, 口目動作, 善驚妄

言 ≪素問ㆍ診要經脈論≫18)). 병이 신에서 발생하는 신풍

은 잘 먹을 수 없고 잘 놀란다(腎風而不能食, 善驚 ≪素問ㆍ

奇病論≫
18). 이는 오장의 문제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

명한 것으로서 내ㆍ외부적 자극으로 인한 놀람인지, 신체적 

문제로 인한 놀람인지 구분해서 치료에 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과도한 감정은 기의 변화를 일으켜 신체에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고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며, 반대

로 오장의 허실은 감정의 발생을 일으키므로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 유지도 중요하다. ≪영추ㆍ본신≫
19)

의 첫 문장에서는 음란함이 극에 달하면 오장이 저장기능을 

잃어 정(精)을 잃게 되니 정신과 신체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어지러우며, 지혜가 없어진다(至其淫泆, 離藏則精

失, 魂魄飛揚, 志意恍亂, 智慮去身)고 하여 과도방사(過度房

事)도 오장에 영향을 미쳐 신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사고 기

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감정은 하나의 장(臟)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희(喜)는 심(心)과 폐(肺), 노(怒)는 간(肝)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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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腎), 우(憂)는 심(心)과 비(脾), 사(思)는 비(脾)와 심(心), 비

(悲)는 폐(肺)와 간(肝), 공(恐)은 신(腎)과 심폐(心肺), 경(驚)

은 심(心)과 폐(肺)의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지속

되거나 심해지면 결국 오장에 영향을 미치고 치료하기 어렵

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정과 관련한 병인을 파악할 때는 내면이나 외부에

서 유발된 자극에 의한 감정과 오장의 허실에 기인한 감정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감정을 다스리는 치료와 오장을 다

스리는 치료를 한다면 치료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슬픔은 간에 영향을 미치고, 분노는 신에 영향을 미

쳐서 기억력의 저하를 유발하므로 간이나 신의 기능저하와 

기억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근심이 비장

에 영향을 미쳐 의식의 혼돈이나 주의 집중 저하를 유발하

므로 비장의 기능 저하와 주의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진다면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

적 확인뿐만 아니라 건망이나 치매, 주의력 결핍장애 등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I. 결론

1. 신(神)은 생명활동의 근원과 법칙(규율), 정신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2. 혼(魂)ㆍ백(魄)에서 혼은 사고와 감정 등의 정신 작용

을 의미하고, 백은 신경계의 작용에 의한 신체의 감각과 운

동기능을 의미하고 있다. 

3. 오신(五神)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기억인출, 

창의력, 통합, 선택, 기억저장 등의 사고 작용을 의미한다. 

혼(魂)은 기억을 의식으로 인출하는 기억력이고, 신(神)은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펼치는 창의력이며, 의(意)는 

정보를 취합해서 통합하는 통합력이고, 백(魄)은 중요한 것

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결단력이고, 지(志)는 기억을 무의식

으로 저장하는 기억력을 나타내고 있다. 

4. 정(精)ㆍ신(神)ㆍ혼(魂)ㆍ백(魄)에서의 혼은 정신작용, 

백은 감각과 운동기능을 나타내고 오신(五神)에서의 혼은 

기억 인출, 백은 선택과 결정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어 글

자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 

그리고 신령스럽거나 정신적인 것을 나타내는 신(神)과 

오신에서의 신(神)도 동자이의어(同字異義語)이다. 

5. 심ㆍ의ㆍ지ㆍ사ㆍ여ㆍ지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인지

사고 과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을 나타낸다. 심(心)은 지각과 

감각기억, 의(意)는 인식과 단기기억, 지(志)는 의지력, 사

(思)는 사고의 유연성, 여(慮)는 추론력, 지(志)는 지능과 판

단력을 의미한다. 한편 인지과정의 심(心)과 정신을 주관하

는 심(心)은 다른 개념이며, 인지과정의 의(意)ㆍ지(志)도 오

신의 의(意)ㆍ지(志)와 의미의 차이가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6. 정신 병리는 과도한 희락(喜樂)이 심과 폐를 상하게 

하고, 분노(怒)는 간과 신, 근심(憂)은 심과 비, 고민(思)은 

비와 심, 슬픔(悲)는 폐와 간, 두려움(恐)은 신과 심폐, 놀람

(驚)은 심과 폐 등 두 개 이상의 장을 상하게 한다. 또 감정이 

과도하면 오신에도 영향을 주어 사고 기능에 문제가 나타나

는데 희락은 결단력을 저하시키고, 분노는 기억의 저장능력, 

근심은 정보의 통합력, 고민은 창의력, 슬픔은 기억의 인출

능력, 두려움은 결단력을 부족하게 한다. 

한편 오장의 허실은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병인을 

파악할 때 내ㆍ외부적 자극에 의한 감정인지 신체적 문제에 

의한 감정인지 판단하여 치료해야 하며, 원활한 정신작용을 

위해서는 감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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